
화장품 O E M시장“활황”
9 4년 155% 급성장 … 한국콜마 독주속 신규참여 잇따라

화장품을 전문적으로 O E M (주문자 상표부착 생산)방식에 의해 공급하는 화장품 수탁기업들이 고성

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이 갈수록 판

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율도 급강하하자 생산과 판

매를 분리, 생산비를 절감하는 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

화장품 수탁기업들이 활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에따라 이 시장에 신규참여하는 기업도 점차 증가하고

있는데 9 1년 일본콜마와 합작으로 설립된 한국콜마를 비

롯해 9 2년 선양장업, 93년 코스핀화장품, 94년 코스맥스와

세현화장품 등 모두 5개 기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

계됐다. 

이밖에 옥수화장품·동양화장품 등 부분적으로 O E M생

산을 하는 기업들까지 합하면 1 0여개 기업에 이르는 것

으로 파악된다. 

9 5년 3월경에는 화장품원료 수입판매기업인 비봉파인이

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도 참여기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. 

9 4년 국내 화장품 O E M시장규모는 2 8 0억원으로 9 3년 1 1 0억원에 비해 1 5 5 %정도 급성장한 것으로 조

사됐다. 

9 4년 기업별 매출은 6 0여개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9 3년대비 74% 증가한 1 5 0억원

으로 독주하고 있으며, 다다화장품을 인수해 9 2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 선양장업이 6 4억원으로 2

위를 달리고 있다. 

또 일본 M i m o t o와 기술제휴한 코스맥스가 5 5억원이며, 94년부터 O E M생산체제로 전환한 코스핀화

장품이 6억원, 미국 J N C와 기술제휴한 세현화장품이 5억원을 달성하는 등 대부분의 O E M생산기업

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 

현재 자가생산설비 없이 판매조직만을 갖춘 화장품기업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앞으로 O E M생산기

업수는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충분한 연구개발력이나 마케팅력 없이 단순 임가공형태의 하청업무에

만 급급할 경우 도태되는 기업들도 속출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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